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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산물 글로벌 시장 진출, 검역본부가 함께
- 검역본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13차 축산물 수출검역지원협의회 개최
- 수출검역 협상 추진, 원료 사용 규제 완화 등 업계 요청사항 집중 논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11월 28일(금) 농림

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단체,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수출검역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역본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삼계탕, 유가공품, 사료 등 5개 분과 위원회별로 수출업체와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으로 축산물 수출 확대, 해외 신규시장 개척 등에 노력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업계 관계자 33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 국내 축산물 수출 실적*과 주요 수출협상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 등 국내외 수출 여건 상황과 수출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반려동물 사료 등 약 11.2억 불 수출(‘25.10월 기준 전년 대비 15.7%↑)

  주요 논의 내용은 ①상대국 수입 조건 완화, ②쇠고기 수출을 위한 원료 

사용 규제 완화, ③수출 가능국 확대를 위한 협상 요청 등이며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황성철 동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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